
‘올림픽 브레이크’ 후 요동치는 승부

한 달간의 올림픽 브레이
크. 마냥 손놓고 쉰 팀은 없
다. 이 기간 탄탄히 재정비를

마친 팀들은 상승세를 누릴 수 있다.
2008베이징올림픽,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의 사례가 증명한다. KB
O는 2022항저우AG부터정규시즌중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분간 마지막이 될
장기간의 브레이크가 끝난 만큼 올 시즌
후반기순위경쟁에더욱관심이쏠린다.

뀫구단역사상최고기록-최악의시작
베이징올림픽 당시 KBO리그는 8월

1일부터 25일간 휴식기를 보냈다. 전체
504경기 중 4분의 3 가까운 383경기
(76.0%)를소화한시점이었다.

제리로이스터감독의첫해였던롯데는
기분 좋은 4연승으로 올림픽 브레이크를
맞았다.올림픽이끝난뒤에도7연승을더
해총11연승.여전히깨지지않는롯데구
단역사상최다기록이다. 1패후7연승,다
시 1패 후 3연승. 이 기간 21승2패의 압도
적 흐름이었다. 롯데는 휴식기 이후 승률
0.656(21승11패)을 기록해 정규시즌을
3위로 마쳤다. 올림픽 이전까지 5위 삼성
라이온즈에 0.5경기차로 앞선 불안한 4위
였으나,이때격차를확벌렸다.

반면 올림픽 이전까지 102경기에서
56승46패로 3위였던 한화 이글스는 대회
후 거짓말처럼 힘을 잃었다. 24경기에서
8승16패(승률 0.333). 이때시작된암흑기
가 2018년 가을야구 전까지 꼬박 10년간
이어졌으니구단역사에도아픈기억이다.

뀫20%의기회면충분한반전!
2014인천AG 브레이크는 순위싸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전체 576경기
중 90% 넘는 525경기(91.1%)를 치른 채
대회를 맞이했고, 대회 후에는 잔여경기
편성의느낌이강했다.결국대회전후순
위표변동없이시즌이끝났다.

2018AG는 달랐다. 전체 569경기
(79.0%)를 치른 채 리그가 멈췄으니,

20%의 일정에선 변동폭이 충분했다.
실제로 브레이크 이전까지 승률
0.464로 8위에 머물렀던 KIA 타이거즈
는 이후 19승15패(승률 0.559)를 기록
해 5위로 가을야구 막차에 탔다. 반면
브레이크 이전 5위였던 LG 트윈스는
이후 12승16패(승률 0.429)에 머물며
8위로 시즌을 마쳤다. 당시 KIA와 LG
는 단 1.5경기차. LG의 브레이크 이후
가 두고두고 아쉬웠던 이유다.

뀫사실상남은절반,역대급변화예상
올해는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반기

까지 전체 384경기(53.3%)를 치렀다. 유
독 치열한 중위권 다툼이 펼쳐지던 가운
데 사실상 반환점을 막 돈 시점에서 올림
픽을 맞았다. 여기에 방역수칙 위반부터
음주운전,대마초반입등으로각팀의주
요전력들에변동이크다.

실제로전력약화가우려됐던키움히어
로즈는 후반기 첫 단추를 5승1패로 깔끔
하게 끼웠다. 전반기 8위 롯데(4승2패)와
9위KIA(2승2무1패)역시승률0.667의상
승세. 물론후반기 시작점에 불과하다. 앞
선 브레이크 기간을 살펴봐도 선두 자리
가 요동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중위권 팀
들에는 모두 기회가 열려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흥미로운 후반기가 이제 막
시작했다. 최익래기자 ing17@donga.com

롯데·KIA상승세…역대급뒤집기오나
각각승률0.667…장기휴식후진격
베이징올림픽·팔렘방AG때와닮은꼴
한화·LG는 국제대회 후 추락 흑역사
남은 경기 많아 ‘중위권 대혼전’ 예고

1개월에 이르렀던 도쿄올림픽 브레이크는 KBO리그 후반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을 전후로는 희비가 엇갈린 팀들이 나왔다. 후
반기 첫 주를 5승1패로 마친 키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고척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일본인 외야수 쓰쓰고 요시토모(30)가 16일(한국시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계약했다. 쓰쓰고는 포스팅 시
스템(비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지난해 탬파베이 레이스
에 입단했으나 타율 0.197, 8홈런, 24타점에 그친 뒤 올
해도 타율 0.167로 부진하던 끝에 5월 12일 지명양도로
방출됐다. 곧 LA 다저스로 이적했으나 마이너리그
43경기에서 타율 0.257, 10홈런, 32타점을 기록한 뒤
15일 방출 통보를 받았다. 하루 만에 새 팀을 찾은 쓰쓰
고가 향후 다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다면 피츠버그
에서 내·외야 전천후로 기용되고 있는 박효준(25)의 입
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박효준은 16일 현재 14경
기에서 타율 0.267(45타수 12안타), 1홈런, 5타점을 기
록 중이다.

KBO리그 출신 메릴 켈리(33·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
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
정을 받았다고 16일(한국시간) MLB닷컴이 보도했다.
2015∼2018년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소속으로
48승32패, 평균자책점(ERA) 3.86을 기록한 켈리는
2019년 애리조나와 계약하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올 시즌에는 24경기에서 7승9패, ERA 4.30을 기록하는
한편 메이저리그에서 7번째로 많은 142.1이닝을 소화하
며 팀의 기둥투수로 활약해왔다.

쓰쓰고 피츠버그행…박효준 입지에 영향?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KBO리그 출신’ 애리조나 켈리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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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솔직히정말부담이죠.”
2020년 2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NC

다이노스 스프링캠프에서 만났을 당시 NC
강인권 수석코치(49)의 이야기다. 6년 만에
돌아온 NC. 공교롭게도 아들 강태경(20)이
그해 신인으로 입단해 있었다. 수석코치와
선수로한솥밥을먹게된부자. 강수석에게
는 적잖은 부담이었다. 아들에게도 마찬가
지였을터.이들모두부담을이겨내고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데뷔전에서
의 호투, 강태경은 NC가 조금씩 희망을 노
래하고있다는증거다.

강태경은 15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 선
발등판해 6이닝 5안타 3삼진 2실점의 퀄리
티스타트(QS)로 1군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0-2로 뒤진 7회말 마운드를 내려갔
는데, 타선이 뒤늦게 터져 3-3 무승부로 끝
나면서강태경의패전은지워졌다.

7회말 한화 선두타자 김태연이 안타를 치
자 NC 벤치가 교체를 결정했다. 마운드에
오른 이는 손민한 투수코치와 이동욱 감독
이 아닌 강인권 수석이었다. 아버지는 아들

과 악수한 뒤 꼭 껴안았
다. 아들도 모자를 벗어
화답했다.

잠실중∼배명고를 거
친 강태경은 아버지 같
은 훌륭한 선수가 되겠
다는 목표로 야구를 해

왔고, 2020년 신인드래프트 2차 5라운드로
NC유니폼을입었다.강수석이다시NC코
치로 합류한 시기도 2020년. 아들과 아버지
가새로운도전에함께나선셈이었다.

경기 후 강 수석은 “야구장에서는 아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과 똑같은 야구선수의 모
습으로 보려고 했다. 그래도 평소보다 긴장
하고 본 건 사실”이라며 “기특하게도 잘 던
져줘서 너무 고맙다. 걱정했던 것보다 차분
하게 잘 던졌다. 더 열심히 해 좋은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강태경은
“긴장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라 즐긴
다는 생각으로 던졌다. 아버지가 경기를 앞
두고 ‘씩씩하게 부담 갖지 말고 미트만 보고
던져’라고 해주셨고, 마지막에 마운드에서
‘수고했다. 잘했다’고 하셨다. 안아주셨을
때는 기분이 묘하면서 뿌듯하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NC의 미래가 감동을 안겨주며
성장하고있다. 최익래 기자

부담감이긴 ‘NC 미래’ 강태경의만점데뷔

15일 1군한화전 6이닝 2실점호투
교체때아버지강인권수석과포옹

NC 강태경


